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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은 요선을 중심으로 종민이 심문하고 탐색하며, 관찰하고 추적하는 구조이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귀의 구조이다. 이 회귀의 서사는 주인공들이 ‘섬’을 중심으로 들고 나면서 격리, 입사, 귀환의 통과제의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것은 이분법적 대립을 초월한 열린 구조로 귀결된다. 모호한 미래가 기다리고 인물들은 회귀의 서사 안에서 불투명한 인생의 굴레를 반복한다. 작중 인물들의 태생적 운명은 바뀌지 않으며 비극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다. 숙명적인 운명의 굴레는 부모와 자식의 대립과 계승이라는 측면, 섬과 육지의 대립과 연계라는 측면, 개인과 국가의 대립과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비극적이다. 아기장수의 신화와 겹쳐 놓으며, 작가는 강자와 약자의 논리 속에서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 운명과 한계를 그리고자 했다.

          ‘굿’은 맺힌 한을 씻겨서 풀어주는데, 작가의 ‘글쓰기’ 양식과 공통점을 지닌다. 글쓰기나 ‘굿’은 개인이 죄의식으로 고통스러워 묻어 두었던 사연이나 공권력이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의 흔적을 들추어내는 증언의 역할과 의의가 있다. ‘굿’이라는 제의는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화와 신비의 세계로써 시공을 초월하여 상처받은 영혼을 위무하고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키는 매개적 역할과 은폐되는 국가적 폭력으로부터 진실을 드러내려는 연행의 의미를 갖는다. 게다가 맺히고 쌓인 것들을 풀 수 있는 문학적 장치로 작가는 ‘무속신화’의 ‘굿’ 제의를 수용하여 소설과 함께 놓음으로써 소설의 양식을 확장하고 있다.

          『신화를 삼킨 섬』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공권력에 짓밟힌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반복된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은 세월이 흐를수록 울분과 원한으로 쌓인다. 위무의 글쓰기나 해원의 ‘굿’ 제의가 일시적으로 달래주는 역할을 하지만, 완전히 해결해주거나 영속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불완전한 인간들의 고뇌와 방황, 그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와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글쓰기나 ‘굿’이 순간적인 것을 포착하고 붙잡는다는 것의 의미를 지닌 채, 진실은 계속 유예되고 있다. 그러나 망각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일은 진실의 얼굴을 발견하는 일이며, 그들을 복원시켜서 상처를 치유하거나 위무하는 일이며, 더 이상 비극적 삶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는 일이다.

          작가가 ‘굿’의 몸짓과 구전 언어를 작품 속에서 소설의 문자언어로 정확하게 옮겨 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글쓰기나 ‘굿’의 순간적 포착은 현현의 순간이며,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공감의 장이다. 따라서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은 이전 작품의 한계를 포괄하면서 초월하는 의의가 있다. 회귀의 서사는 ‘굿’ 제의와 맞물리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신화적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굿’ 제의를 통해 고립과 상처의 공간에서 연대와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자유롭지 못한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에 대한 연대와 공감의 시선을 잃지 않으면서, 작품을 통해 매개 하고 증언하려고 하는 작가의 치열한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초록
          
        

        
          In Island Embracing Mythology, Centering on Yosun, Jongmin examines, explores, observes and pursues. And it has a regression structure so that its narrative goes into and comes out and goes back. The narrative of regression is similar to the structure of the rite of passage of separations, transitions, and returns. It follows an open structure that transcends dichotomy. The vague future waits for the characters to make them repeat an ambiguous life in the narrative of regression. The fate of them remains unchanged and trapped in the tragic and limited situations. The bondage of fate is tragic. Overlapped with the myth of the baby of great strength, the writer tries to describe the fatalistic limit of human beings who are doomed to die in the logic of the strong and the weak.

          “The Gut”(a kind of exorcism for mourning) is to resolve deep sorrow of the dead and it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writing style of Lee, Cheongjun. Writing or “gut” is a testament to uncover the truth that governmental power tries to conceal or the stories that individuals try to hide by feelings of guilt. As ‘gut’ transcends rational and scientific things, it is hard for common people to understand it. However, ‘gut’ comforts the hurt of the wounded by transcending time and space. Also, ‘Gut’ connects life and death and exposes the truth of national violence. The author embraces the ‘Gut’ of ‘shamanic myths’ and extends the form of the novel.

          Messages of the novel by nar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Historically, the live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re repeated. With the passing times, resentment and grudge has been piled up onto the lives of countless victims. Writing or ‘gut’ plays a temporary role of consolation but they do not solve the problems completely. Therefore, the anguish of the imperfect humans and their pain and suffering will be continued. writing or ‘gut’ catches something temporary but fails to uncover the truth. But remembering and testifying are related to discovering the truth, restoring them to heal or treat their wounds, and making them alert not to repeat their tragic lives.

          There is a limit for the author to describe accurately the ‘gut’ gestures and oral language with the written words. Nevertheless, Island Embracing Mythology embraces and transcends the limit of previous works. Readers can catch the author's earnest and persistent determination to explore and grasp the inner side of life constantly. Furthermore, they can recognize the author's passionate viewpoint who tries to communicate and testify through his works with the solidarity and compassion of the imperfect and vulnerable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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